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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한의 시멘트 산업 현황

 ㅇ 생산 능력 : 1,212만톤(2016년 기준) 

   - Kiln설비의 52%가 구식설비이며 제조기술은 한국의 1970~80년대 수준

   - 48기의 Kiln중 신식설비는 8기(NSP2기, SP6기)로 전체 시설의 17% 수준

  - 시멘트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 및 자금난으로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재래설비를 개량형 소성방식으로 변경하였지만 열 원단

위가 높음

 
ㅇ 시멘트 생산 : 707만톤(2016년 기준), 생산능력대비 59% 수준

   -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이 59% 내외이나 타제조업종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시멘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ㅇ 시멘트 품질 : 시멘트 강도 및 안정성이 남한에 비해 매우 떨어짐

   - 전력, 유류, 공장소모품의 만성적 부족 및 저급한 내화벽돌 사용으로 

     Kiln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클링커 소성상태가 불량하고 품질 열악

❑통일단계에 따른 북한 시멘트 수요 전망

 ㅇ 통일단계에 진입할 경우 북한의 시멘트 수요 : 32년간 연평균 2,200만톤 

   - 통일연구원의 통일시나리오의 따르면 남북통일단계 진입시 32년 동안 약 414%의 

GDP가 증가할것으로 전망하며 남한의 1977년~2008년 GDP 증가율인 417%와 유사함

 
   - 남북한의 지리적 조건, 민족성,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남한과 유사한 경제

발전 과정을 보인다고 가정하였을때 남한의 1인당 시멘트 소비량 패턴 

(1977년~2008)을 반영한 결과 북한의 2019~2050년 시멘트 수요는 연평균 

2,200만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ㅇ 통일후 주택부문 시멘트 수요 : 7천만톤 ~ 1억 2천만톤 

   - 주택보급률은 70%내외로 예상되나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가스, 수도, 난방 

공급불가)하여 평양인구를 제외한 2,250만명에 대해 50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필요

   - 북한의 주택건설 500만호에 대해 평당 0.8톤의 시멘트소요량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부문에서 약 7천만톤~9천만톤의 시멘트의 수요가 발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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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조사 배경 

❍ 북한체제의 개방 및 통일 가능성 대두 

   - 북한은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06년 이후 총 6번의 핵실험을 

시도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을 조성해왔음  

   -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외화벌이 차

단, 석유공급 중단 등)로 생필급 가격이 급등하고 평양까지 일부 배급이 중

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김정은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됨

   -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전

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비핵화, 경제협력 등)의 결과에 

따라 남북간 교류가 재개되고 통일 가능성은 급속히 높아질 수 있음

❑조사 내용

 ❍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 남북한의 경제규모, SOC시설 및 인구, 가구수를 파악하여 향후 북한에 필요한

     주택보급량 및 시멘트 수요 예측 자료로 활용

 ❍ 북한의 시멘트 산업 동향

   -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공급현황 등 파악을 통한

     국내시멘트산업과의 산업경쟁력 및 비교우위 조사 

❑기대 효과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역할 모색

   - 통일단계에서 발생될 북한의 시멘트 수요량 예측을 통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한국 시멘트 기업들의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확인

   - 북한의 시멘트 수요 전망을 통하여 통일단계에서 남한의 생산설비의 유지 

필요성 확인 및 북한 재건에 대한 국내 시멘트 산업의 기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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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주요 지표

1. 인구 동향

 (1) 지역별 인구 분포

 ❍ 평안남도 인구가 400만명으로 각도 및 시중 가장 많은 인구 거주

   - 평양과 함경남도가 각각 330만명, 310만명으로 평안남도 다음으로 많은 인구 거주

   - 수도인 평양의 도시화율이 8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

   - 청진과 나진등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함경북도의 도시화율도 70.7% 높은편임
 

<표-1. 2008년 기준 지역별 인구 및 도시화율>
 (단위: 천명,%)

 

구분 합계 도시인구1) 농촌인구 도시화율2)

총인구 23,350 14,155 9,194 47.4

양강도 719 46 255 64.6

함경북도 2,327 1,646 681 70.7

함경남도 3,066 1,811 1,255 59.1

강원도 1,478 726 752 49.1

자강도 1,300 828 472 63.7

평안북도 2,729 1,432 1,297 52.5

평안남도 4,052 2,630 1,422 64.9

황해북도 2,114 973 1,141 46.0

황해남도 2,310 822 1,489 35.6

평양 3,255 2,823 432 86.7

   

   출처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통계청 2011.3. 

1) 도시인구는 행정구역상의 인구가 아니라 비농업 부문의 인구를 의미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에 거주

하면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농촌인구로 분류

2) 도시계획 구역내 거주인구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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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도시지역에 사는 인구비율은 남한대비 20~22% 정도 낮음

   - 북한은 제조업 비중이 남한에 비해 높지 않아 구조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지 않음

<표-2. 2000~2015년 도시화율 전망>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5 2020 평균

남한 79.6 81.3 81.9 82.2 82.5 83.1 81.7

북한 59.4 59.8 60.2 60.6 60.9 61.9 60.4

출처 : UN「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2014. 7

(2) 인구 증가 추이

ㅇ 지속된 식난량에 의한 사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세를 기록

  - 고난의 행군(1995~1998) 등으로 수십만명의 아사자(60만명 추정)가 발생

하였음에도 가임기 여성비율의 증가로 출생아 수는 2명 수준을 유지함

<표-3. 1995~2040년 출생률 추이>

인구항목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조출생률 (천명당) 20.6 17.5 15.0 14.4 14.7 15.0 14.5 13.3 12.1 11.6

조사망률 (천명당) 8.0 10.7 9.6 9.1 9.6 10.1 10.6 11.0 11.4 12.1

자연증가율(천명당) 12.6 6.9 5.4 5.3 5.1 4.9 3.9 2.3 0.7 -0.4

합계출산율(1명당) 2.1 2.0 2.0 2.0 2.0 2.0 2.0 2.0 2.0 2.0

  출처 :“북한 통계 포털”통계청

 ㅇ 북한인구는 2035~2040년 사이에 2,650만명 내외를 정점으로 감소 전망

   - 2015년 기준 북한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인 약 2500만명 수준임

   - 북한도 가임기 여성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출산율이 2040년 이후에는 2명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감소할 전망   

<1995~2055년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만명,%)

출처 :“북한 통계 포털”통계청



- 4 -

2. 주택현황 및 가구수 

 (1) 북한의 주택보급 실적

  ㅇ 북한은 만성적인 자재난으로 인해 주택공급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

   -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주택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부터 발생된 국제적고립, 자연재해, 식량난으로 경제위기가 
촉발되어 중앙배급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

   - 김정일 시대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고위관료들이 살고 있는 평양위주로 자재공급이 이루어 졌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주택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음

<표-4. 1950~2018년 주택보급 실적>

   

시기 계획 실적(추정)

김일성

1950년대 이전 1,500호 확인안됨

1957~1960년 60만호 15만호

1961~1970년 120만호 80만호

1971~1977년 200만호 88만호

1978~1984년 104~210만호 70~105만호

1987~1993년 105~140만호 16만호

김정일 1994년~2011년 미확인 60만호

김정은 2012~2018년 10만호 미확인

합 계 419~560만호 329~364만호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북한주택 현황조사 분석 연구”2015

 (2) 북한 주택 보급률 

  ㅇ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70% 내외로 파악됨

   - 조사기관 및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북한에는 약 400만호의 가구에서 

전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5. 인구 및 도시화율>

   

구분 주택도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평 균

가구원수 4.8명 4.3명 4.1명 4.4

가구수 485만 가구 537만 가구 588만 가구 537만 가구

주택수 269~304만호 412~447만호 447~482만호 376~411만호

보급률 55~63% 77~83% 74~80% 68~75%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북한주택 현황조사 분석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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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주택의 형태 및 주거환경

  ㅇ 전체가구의 77%이상이 단독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예상

   - 농촌지역은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이 연립주택 35.1%보다 24.3% 높은 59.4%를   

차지하며 도시지역은 연립주택에서 49.5%가 거주

   - 도시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은 32.5%로 농촌에 비해 8배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

<표-6. 주택 형태 비율>
   (단위: 만명,%)

    

구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합 계

도 시 17.2 49.5 32.5 0.7 100.0

농 촌 59.4 35.1 4.2 1.2 100.0

     출처 :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2011.3. 

 ㅇ 주택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대부분 재건축이 필요

   - 북한의 주택사정은 상당이 어려운편으로 1주택에 2개의 가구가 같이 사는 

동거 살이의 경우도 상당하며 신혼부부는 방배정을 위해 평균 4∼5년의 

대기기간이 필요

   - 주택의 질적 수준도 열악하여 난방과 취사는 대부분 나무와 석탄을 사용

하고 전기와 수돗물이 부족하여 단전·단수가 빈번하며 지방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온수관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임  

<표-7. 주택 주거환경>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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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주택 수요량 

 ㅇ  최소 50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이 필요할 전망

   - 평양 중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당의 핵심계층에 속하는 특권
계층으로 체제유지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으며 주택의 거주환경도 남한의 
1980~90년대의 중산권 수준의 주택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평양지역 주택 및 아파트도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진흙과 석탄재가 사용되는 등 외관은 멀정하나 건축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며 
평양 외곽지역 아파트들은 외관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함  

<표-8. 평양시 주택시설>

평양 중심시내 고층 아파트 평양 외곽지역 아파트

   - 평양외 지역의 주택은 수십년동안 건물보수가 제때에 되지않아 건물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난방, 가스, 수도공급도 어려워 신규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평양외 지역 인구 2,250만명에 대해  북한의 평균가구원수 4.4명을 적용하였을
때 약 511만개의 신규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표-9. 북한의 신규주택 수요(전망)>
                                                                 

   

구 분 인 구
1가구당
가구원수

최소
필요주택

신규개발
필요여부

※평양시 250만명

평균 4.4명

57만호 일부필요

평양외 2,250만명 511만호 필요

합계 2,500만명
최소 500만호 이상 

신규개발 필요

   ※ 2010년 평양행정구역 개편으로 평양인구는 약33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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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경제 현황

(1) 남북한 경제 규모

 ㅇ 북한의 2016년 국내총생산은 36조원으로 남한의 1/45 수준

   -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1/45 수준이며 1인당 연간국민소득도  

146만원으로 남한의 직장인 평균 한달월급인 288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 북한인구가 남한인구의 1/2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2016년 수치를 2배(72조원)로 

계산하여도 남한의 1984년 GDP실적(78조원)과 비슷한 수준임

   - 특히 시멘트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남한의 1/26~1/58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시멘트 등 기초건설자재의 수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표-10.남북한 주요경제규모 비교(2016년 기준)

분 류 남한 북한 북한대비

농림어업 32,665(십억원) 7,833(십억원) 4.2배

광업 2,654(십억원) 4,547(십억원) 0.6배

제조업 435,937(십억원) 7,433(십억원) 58.7배

전기·가스·수도업 49,650(십억원) 1,875(십억원) 26.5배

건설업 84,681(십억원) 3,195(십억원) 26.5배

서비스업 880,313(십억원) 11,221(십억원) 78.4배

국내총생산 1,637,421(십억원) 36,103(십억원) 45.4배

1인당 국민소득 3,198(만원) 146만원 21.9배

출처 :“북한 통계 포털”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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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SOC 규모

 ㅇ 에너지 공급량은 기술력 및 자금 부족으로 남한대비 1/30수준 

   - 남한은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LNG, 신재생)를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제한된 에너지 인프라(석탄, 석유, 

수력)로 인해 총공급량은 남한의 1/30 수준에 불과함 

   - 발전용량도 남한의 1/14수준이며 발전량도 남한은 수입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이 

65% 수준이나 북한은 비용문제로 인해 수력발전소의 비중이 50%가 넘음 

 ㅇ 물류인프라는 철도를 제외한 육송, 해송은 매우 열악한 상황

   - 북한의 철도길이는 남한과 큰차이는 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매우 낙후되어 있어 시속 50km 미만으로만 운행되고 있음

   -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도로로 상태가 좋지 않아 40km미만 운행되고 있으며  

해운도 항만시설 및 선박들의 노후화로 인해 국제교역이 어려운 상태로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물류 인프라가 재개발 및 신축될 것으로 사료됨

<표-11 SOC시설 현황(2016년 기준)>

 

분 류 SOC분류 남한 북한 북한대비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공급(천TOE) 294,232 9,910 29.7배 

발전용량(만kW) 105,866 7,661 13.8배 

물류ㅍ 

인프라

철도총연장(km) 9,364 5,226 1.8배 

도로총연장(km) 108,780 26,176 4.2배 

항만하역능력(만톤) 1,140,80 4,157 27.4배 

 출처 :“북한 통계 포털”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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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시멘트산업

1. 시멘트산업 발전 동향

(1) 해방이후~1970년대 : 시멘트 산업의 육성

시기 주요 정책

해방이후 

～
1970년대

․ 3개년계획(1954~1956년)

  - 해방전 건설된 해주, 승호리, 천내리, 고무산 시멘트공장의 복구

․ 5개년계획(1957~1960년)

  - 연간 100~150만톤 생산능력 목표

  - 1959년 2.8시멘트공장을 구소련의 자원으로 착공, 1962년 완공

․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년)

  - 천내리시멘트공장의 확장추진(80만톤)

  - 1968년과 1970년 2.8시멘트공장에 각각 소성로 1기씩 추가 건설

․ 6개년계획(1971~1976년)

  - 생산능력 750~800만톤 확장계획

  - 1973년 순천시멘트공장 착공

    (1977~1978년 덴마크 및 일본으로부터의 설비도입으로 완공)

  - 1974년 2.8시멘트공장에 소성로 1기 증설

 ㅇ 3개년계획기간을 통하여 한국전쟁에 따른 산업시설 및 주택, 공공건물, 철도등 

주요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멘트 산업을 육성시킴  

 ㅇ 5개년계획기간은 시멘트 생산능력 확충과 함께 각종 건설 자재의 생산기반 확충 도모  

- 일제시대에 건설되었다가 전쟁 후 일부 시설만이 가동되었던 봉산시멘트공장을

1959년에 구소련의 지원하에 보수, 확장하기 시작하여 1962년 2.8시멘트연합

기업소로 개칭

ㅇ 7개년계획기간에는 기존 공장들의 설비확충과 시멘트, 유리, 목질 건재 내화물 등의  

생산을 위해 각지에 대규모 및 중소규모 공장의 준공

 ㅇ 6개년계획기간은 석회석 광산 개발에 주력 

   -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회석 광산의 확장과 새로운 석회석 광산의 개발을
추진하여 1976년에는 생산능력이 연산 625만톤의 수준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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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1990년대 : 시멘트 생산능력 추가 확장 

시기 주요 정책

1980년대

～
1990년대

 ․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

  - 시멘트 생산능력을 1980년대 말까지 2천만톤으로 확장 계획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 1982년 만포(8.2)시멘트공장 조업

  - 청천강화력발전소 연재시멘트직장 설치

  - 김책제철소 수재시멘트 생산시설 설치

  - 1984년 시멘트 생산량은 1976년에 비해 178% 성장

 ․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

  - 최종년도인 1993년까지 2,200만톤 생산 계획

  - 기존 시멘트 공장들에 새로운 소성방법 채택 추진

  - 1989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조업개시

 ․ 시멘트 수출기(1994~1996년)

  -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하여 시멘트 수출증대를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

 ㅇ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목표 확정

   - 1978년 제 2차 7개년 계획 발표 시 설정하였던 연간 1,200∼1,300만톤의 시멘트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1980년대 말까지 시멘트 생산능력을 2천만톤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시

 ㅇ 198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2차 전원회의에서 소성방법을 개선하여 질 좋은 

시멘트와 내화물을 많이 생산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시멘트공장들의 원료기지를 확충하고 기존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클링커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1984년 시멘트 생산량이 1976년에 비해 178%증가 

 ㅇ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건재공업중 시멘트공업의 발전에 중점을 둠 

   - 1989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를 신설하고 사리원과 개천지구에 새로운 원료 

기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시멘트 생산기지의 조성 추진

   - 1990년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202만톤으로 증가하였으나 만성적인 자재

난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 건재산업의 성장은 1993년 이후 정체기

에 맞이하며 제3차 7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93년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990년과 동일한 1,202만톤에 그쳐 당초 계획 목표인 2,200만톤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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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현재 : 제한적인 투자를 통한 생산 증대 시도

시기 주요 정책

2000년대

 ․ 부분적인 시설투자 시도

  - 수력발전소 건설, 태천-대성호 물길공사, 평양시 10만 주택건설등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시멘트 생산 증대를 위해 소성로의 교체 등 부분적인  

     설비투자 시도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소성로 개보수

  - 부래산, 천내리, 고무산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설비 개량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대외합작을 통한 시설 확장 시도

 ㅇ 시멘트산업은 강성대국 실현 및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위업달성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건자재로서 부분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대에 이르러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 태천-대

성호 물길공사, 평양시 10만호 주택건설 등의 추진되어 시멘트의 공

급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발생

   - 저급한 내화벽돌 사용 및 유류, 공장소모품, 전력 등의 만성적인 부족

으로 정상적인 조업시간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 460만톤에 

불과했던 시멘트 생산량이 2016년 707만톤의 실적을 기록하며 약 54% 

(230만톤)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원시멘트의 소성로 개보수, 부래산, 천내리, 

고무산 시멘트 공장의 기존 소성로를 SP Kiln으로의 전환 등 설비의 

보수 및 시설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시멘트 등 건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설비의 보수 및 현대화 등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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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산업 현황

(1) 시멘트공장 운영 현항

 ㅇ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소속의 시멘트공업관리국에서 전국의 시멘트 공장을 관장함

   -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 공업관리국에서 관리하고 김정은 위업달성 및 체제유

지에 시멘트는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상당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평양에 주로 시멘트를 공급하고 지리적

으로 인접한 순천시멘트(300만톤) 및 상원시멘트(200만톤)는 북한에서 가장 

현대화된 공장임 

 ㅇ 시멘트 공장의 규모에 따라 운영방침 다름 

   - 대규모 공장의 경우 원료 및 생산물의 수송을 위하여 광산과 공장,     

항구와 공장사이에 컨베이어 벨트와 케이블카를 설치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공장, 구장시멘트공장에 설치됨 

   - 연간 생산능력이 1∼2만톤 정도의 소규모 시멘트공장들은 연료기지와     

시멘트 소비지로 이용

 ㅇ 시멘트 공장의 경우 주로 석회석광산에 인접 건설

   - 석회석, 석재와 모래 등 건재 원료자원은 풍부하나 도로, 철도 등이

     발달하지 못하여 운송여건이 열악하고 장거리 운송에 취약

 ㅇ 주원료인 석회석의 경우 약 1천억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

   - 한반도 전체 석회석 매장량의 91.0% 차지

    * 동부지구 : 함경북도 고무산 청암광산, 함경남도 운포/부산래 광산, 

강원도 천내광산

    * 서부지구 : 평안도 승호리/송사/성산/구장광산, 황해도 신덕/문무리/송림/마동 광산

<표-12>북한의 도별 석회석 광산 현황

구분 평남 평북 함남 함북 양강 자강 강원 황남 황북 기타 계

광산수 5 3 9 9 1 5 1 3 6 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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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 원자재 조달 현황

 ㅇ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원료 획득 

   - 시멘트공장들은 점토대용으로 점판암을 많이 사용

   - 점판암은 매장량이 3.1억톤으로 광산에 따라 40∼2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 

   - 슬래그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에서 공급

   - 규장암은 평양시 동북리와 평안북도 영변에 분포

   - 규석은 평양시 승호구역, 순천, 개천과 개풍 등지에 분포

   - 연료로 유연탄보다 무연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는 성분과 발열량 
     등에서 무연탄이 우수하기 때문

<표-13>주요 원자재 및 조달지 현황

원자재 주요 조달지 비 고 

석회석
 성산(순천시멘트), 마동․청룡(2.8시멘트),승호(승호리시멘트)
 무수․중도(고무산시멘트),부래산(부래산시멘트),구장(구장시멘트)
 천내리(천내리시멘트)

점  토  장산광산, 천내리(천내리시멘트)
 포틀랜드시멘트의   
 원료

점판암  순천, 승호리, 천내, 구장, 마동  점토대용

슬래그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슬래그시멘트 제조에  
 사용

규장암  평양 동북리, 평북 영변  부가물로 사용

규  석  평양 승호구역, 순천, 개천, 개풍

석  고  의주군, 재령군, 사리원

무연탄
 순천지구 2.8직동청년탄광, 강동지구 흑령탄광, 개천지구,
 고원지구, 문천탄광, 천내탄광

유연탄  금야지구, 온성지구, 안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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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트생산 설비 현황

 ㅇ 북한의 시멘트 산업은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체 48기의 Kiln중에서 SP 및 NSP등 자동설비는 8기(17%)에 불과하고 습식, 

반건식, 단순건식 등 재래설비가 대부분이어서 열 소모율이 높음 

   - 시멘트 제조기술은 한국의 1970~80년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순천시멘트(미쓰이상사, FL Smith), 상원시멘트(라파즈)와 같이 1980년대 내외로 

시멘트 전문업체가 투입된 공장의 설비는 현대화 되있으나 대부분의 공장은  

일제강점기(1910~40년대)에 일본의 전쟁준비로 지어진 공장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 설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시멘트 공장이 기존 소성로를 SP방식으로 개조하고  

있어 기술수준과 효율성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열 원단위가 높음

<표-14. 시멘트 설비 현황>

 ㅇ 10개 대규모 시멘트 공장들의 총생산능력은 1,097만톤으로 전체 시멘트 생산능력 

1,212만톤의 90.5%를 차지

   - 서부지구(평안도, 자강도와 황해도)의 생산능력은 950만톤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78.4% 이며 이 지역의 순천, 청룡, 승호리 등에 대규모 석회석 광산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석회석 수급이 용이함

 

   - 함경도와 강원도 등 동부지구의 생산능력은 167만톤으로 전체의 13.8%이며 

     연산 10만톤 이하의 용담(10만톤), 고산(9만톤), 개천(7.5만톤), 운포(3만톤) 공장 

들도 운영되고 있으나 주요공장들에 비해 생산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구 분　 생산 능력
(만톤) 

점유율
(%) 키른수 점유율

(%) 비고

신식설비현황 580 47.9 8 16.7 SP6기, NSP2기

구식설비현황　 632 52.1 40 83.3 습식 및 단순건식 
개량소성방식

합 계 1,202 100.0 48 100.0 　



- 15 -

<표-15. 주요 공장별 시멘트 설비 현황>

공장명 소재지
생산능력
(만톤)

소성로
(기)

소성로 형태
(최초제작년도)

제작업체

순천시멘트
연합기업소 평남순천시 300 3 SP(1977)

일본미쯔이
덴마크FL Smith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평양시상원군 200 2 NSP(1989)

독일 Humbolt
라파즈

2.8시멘트
연합기업소 황북봉산군 160 8

습식6기(1959~88)
단순건식2기(1937)

구소련 등
일본

해주
시멘트공장 황남해주시 125 5 개량소성(1936) 일본우베

승호리
시멘트공장 평양시승호구역 85 5

습식3기(1919~36)
개량소성2기(1968,88)

일본오노다
구소련등

천내리
시멘트공장 강원도 천내군 80 4

단순건식3기(1928)
SP1기(1980)

일본오노다

만포(8.2)
시멘트공장 자강도만포시 60 2 SP(1982) 미확인

고무산
시멘트공장 함북청진시 57 4 단순건식(1936) 일본오노다

부래산
시멘트공장 함남고원군 30 2 개량소성(1965) 미확인

구장
시멘트공장 평북구장군 20 2 개량소성(1970년대) 미확인

기타 부산리, 혜산 등 95 11 미확인(1960~80년대) 미확인

합계 1,212 48

    

  ※20만톤 미만의 중소 공장은 지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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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멘트생산 관련 주요 문제점 

 ㅇ 설비, 품질, 원자재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 내포

   - 생산공정도 남한의 신형 설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이 어려우며 별도의 석탄가소로3)가 필요  

   - 최근 SP방식인 ‘부유예열탑’방식으로 소성로를 개조하고 있으나 내화

     벽돌은 자체 제작된 저급품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운전 곤란

   - 유류와 공장소모품 등이 부족하여 Kiln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크링카 소성상태가 불량하고 시멘트의 품질상태가 좋지 않음

   - 전력난도 심각하여 시멘트품질의 안정성 역시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시멘트색이 노란색에 가깝거나 엷은 회색을 띠고 있어 포틀랜드시멘트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산시멘트 보다도 강도가 약함

   - 크라프트지의 부족으로 주로 PP포대를 사용하나 잘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대외수출을 위한 시멘트 제품의 규격화가 어려운 상황임

   - 레미콘 시설의 부족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멘트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어 콘크리트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혼합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도 많이 발생

3. 시멘트수급 동향

 ㅇ 1990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대규모 식량난 및 경제위기로 감소세를 기록 

   -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폐쇄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수익의 대부분을 

지속적인 핵과 미미사일 개발을 추진한 결과 1990년부터 대규모 경제

위기 및 식량난이 발생함

   - 1990년 613만톤이었던 시멘트생산량은 1998년 315만톤으로 절반이하로 

감소 되었으며 1999년에 이르러서야 400만톤을 넘어섬

3) 석탄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수분 및 휘발성 성분 없애는 일. 예를 들면 석회석, 탄산마그네슘 따위에 열을 가하여 산화

칼슘, 산화마그네슘 따위를 만드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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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00년대 이후 시멘트 생산 점차 회복세

   - 1990년대 말 주택보급정책에 따른 주택건설 증대 및 2000년대에 추진

     되고 있는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수요 증가로 생산 회복세

   - 2016년 기준 1,212만톤의 시멘트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60% 미만이나 

여타 산업부문이 1990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멘트 

부문은 크게 회복하는 추세임

<표-16. 남북한 시멘트 생산량 비교>
                                                               (단위 : 만톤,%)

연 도 한 국 (A) 북 한 (B) 생산능력대비 남한대비

1990 3,357 613 51% 18%
1996 5,726 379 31% 7%
1997 5,980 334 28% 6%
1998 4,608 315 26% 7%
1999 4,816 410 34% 9%
2000 5,126 460 38% 9%
2001 5,205 516 43% 10%
2002 5,551 532 44% 10%
2003 5,919 554 46% 9%
2004 5,433 563 46% 10%
2005 4,720 593 49% 13%
2006 4,920 616 51% 13%
2007 5,218 613 51% 12%
2008 5,165 642 53% 12%
2009 5,013 613 51% 12%
2010 4,742 628 52% 13%
2011 4,825 645 53% 13%
2012 4,686 645 53% 14%
2013 4,729 660 54% 14%
2014 4,705 668 55% 14%
2015 5,204 670 55% 13%
2016 5,674 707 58% 12%

   

 

 참조 :“북한 통계 포털”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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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에 따른 북한의 시멘트 수요전망

1. 주택수요에 따른 시멘트 수요 전망

(1) 평형별 시멘트 수요 전망

 ㅇ 주택 1평당 약 773kg의 시멘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남한의 주택건설기준으로 1평당 발생하는 시멘트 소요량은 평형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으나 평균 773kg의 시멘트가 소요됨

   - 시멘트는 아파트 골조공사용 및 마감공사에 쓰이며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은 1㎥당 280kg(한국레미콘공업협회 분석치)의 시멘트가 투입됨

   - 북한의 주택이 남한의 공공주택기준으로 건설된다고 가정하였을때 1평당 

평균 2.4루베의 레미콘이 소요되어 679kg의 시멘트가 소요되며 마무리 마감용

으로 약 2.3포대(94kg)의 시멘트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택 1평당 총 

773kg의 시멘트가 소요됨

<표-17. 아파트 평형별 평당 시멘트 소요량>

  

평형

①골조용 시멘트 소요량 ②마감용 시멘트 소요량
합 계

(①+②)

평당루베

소요량

(㎥)

시멘트 

투입량

(kg)

시멘트

소요량

(kg)

포장시멘

트소요량

(포대)

포장

시멘트

(kg)

시멘트

소요량

(kg)

최종

소요량

(kg)

14.3평 2.1 280.0 593.9 1.9 40.0 74.8 668.7 

26.6평 2.1 280.0 599.5 1.7 40.0 66.8 666.3 

39.1평 2.1 280.0 574.3 2.4 40.0 96.8 671.1 

43.3평 2.8 280.0 772.8 3.1 40.0 122.4 895.2 

57.7평 2.8 280.0 778.4 2.6 40.0 104.8 883.2 

67.3평 2.7 280.0 756.0 2.4 40.0 96.4 852.4 

　평균 2.4 280.0 679.2 2.3 40.0 93.7 772.8 

   출처 : “공동주택 공사비 2006년 ”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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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수요별 시멘트 수요 전망

 ㅇ 신규주택사업에서 최소 70%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사용될것으로 전망

   - <표-18>와 같이 2016년 기준 남한은 5,160만명의 인구가 1,669만호(가구당 평균 

3명)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전체 주택중 아파트 비율이 60%(1,003만호)를 넘어

서고 신축주택의 77% 이상이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짐 

   - 북한도 남한의 추세를 반영 하였을때 통일단계에서 아파트의 공급이 활성화 되고 

주택건설공법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크리트공법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음 

<표-18. 2016년 남한의 주택현황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기타 합계

주택호수　 1,003만호 397만호 200만호 49만호 20만호 1,669

비율 60.1% 23.8% 12.0% 3.0% 1.2% 100.0%

구분 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 조적 목조 합계

자재별
(신축주택)

77.0% 18.1% 3.5% 0.4% 1.0% 10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ㅇ 아파트부문에서 6,975만톤~9,300만톤의 시멘트 수요가 발생될 전망

   - <표-9.>를 반영하여 최소 50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비율을 최소 60%(300만호)에서 최대 80%(400만호)까지 적용한다면 

아파트 부분에서만 약 6,975만톤~9,300만톤의 시멘트 수요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됨

   - 다만 S/C, 플라이애쉬등 대체재의 사용 비율이 남한처럼 계속 늘어날 경우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시멘트는 매년 대체재 증가분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19. 신규주택의 아파트 비율에 따른 시멘트수요량>

   

평형
1호당

시멘트소요량
(톤)

60% 70% 80%

300만호 350만호 400만호

14.3평 10 3,000 3,500 4,000 

26.6평 18 5,400 6,300 7,200 

39.1평 26 7,800 9,100 10,400 

43.3평 39 11,700 13,650 15,600 

　평균 23 6,975 8,138 9,300 



- 20 -

2. 통일에 따른 북한의 시멘트 수요 전망

(1) 통일 시나리오

 ㅇ 통일연구원의 기본 시나리오에 의거하면 완전한 통일국가는 2051년에 이루어질 전망

   - 통일연구원에서는 <표-20>과 같이 점진적 통일반안의 시기와 단계를 적용하여 

기본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2051년에 통일된 정상국가의 출범을 예상함

 ㅇ 시멘트산업은 각 단계에 맞는 산업정책을 펼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함

   - 1단계 통일준비시기(2019년~2028년)에는 남북한 긴장이 해소되고 경제지원 

및 교류가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와 운송

지원방안(시멘트 수송을 위한 철도, 시멘트부두 등  인프라 조성 등)을 모색해야함

   - 2단계 통일과정시기(2029년~2050년)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북한의 연간 10~1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멘트산업의 직·간접적인 사업진출(자본투자, 공장·유통

기지·레미콘사 설립, 공장운영 컨설팅 및 인력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3단계 정상운영시기(2051년 이후)에는 통일한반도의 시멘트수요예측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장운영 및 적절한 시멘트 수급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함

<표-20. 통일단계별 기본 시나리오>

단계 연도 내용 통일 시나리오 비 고

1단계
통일준비

시기

2019년
~ 

2028년

긴장해소
경제지원

·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
· 남북한 교역장벽 해소
· 남한의 대북 재정이전

시멘트 운송 
인프라 구축 

·항만부두,사일로

2단계
통일과정

시기

2029년
~

2930년

분단해소 
단계 

(정치변화)

· 북한 농업, 건설업 생산성 지원
· 북한 광물자원 개발 확대 
· 남한의 대북 재정이전

시멘트산업의
직·간접적인
사업진출 

·공장설비투자
·공장� 컨설팅� 및
� 인력� 파견 등 

2031년
~ 

2040년

체제통합 
단계 

(경제변화)

·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 SOC 생산성 증대
· 남한의 대북 재정이전

2041년
~ 

2050년

국가완성 
단계

(사회변화)

· 남북간 실질적 경제통합 달성
· 남북한노동및자본 확대
· 남북한의 전산업의 생산성 증대

3단계
정상

운영시기

2051년 
이후

정상 · 통일된정상국가 출범
국내법인으로

변경

출처 : 한반의 통일의 효과 통일연구원 2014.3.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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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경젱성장률

 ㅇ 북한은 2019년부터~2050년까지 414%의 경제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전망

   - 통일연구원의 통일 시나리오에 의거하면 통일 1,2단계를 거치면 2050년 북한은 

현재 GDP대비 총 414%(연간 약 13%)의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예측함

<표-21. 통일단계별 기본 시나리오>

   

단계 내용 ※GDP증가 전망 1인당 GDP(남한대비) 

1단계
통일준비

시기

2019년 ~
 2028년

100조원(115%)
1인당 GDP는 384만원 
(남한의 1989년 수준)

2단계
통일과정

시기

2029년~
2940년

422조원(250%)
1인당 GDP는 1,594만원

(남한의 2002수준) 

2021년~
2950년

1,784조원(414% 증가)
1인당 GDP 6,819만원

(남한의 2017년 2배수준)

   ※2016년 GDP(36조원)를 기준으로 연간 8.0%~15.5%의 증가율 적용

 ㅇ 북한의 시멘트 수요는 남한의 1980년대 초반~2010년 후반 시기의 시멘트 수요

추세를 따를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의 경제지표는 GDP기준 남한의 1980년 초반수준이며 남한은 1980년~ 

2015년까지 417%의 누적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북한의 산업구조, 민족성,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도 남한의 

경제발전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통일연구원이 전망하는 

4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면 남한과 비슷한 시멘트 수요추세를 보일것

으로 전망함

<표-22. 남북한 비교지표에 따른 수요전망>

분  류 남 한 북 한

국내총생산 75조원(1984년 기준) ※73조원 (2016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43만원(1982년 기준)　 146만원 (2016년 기준)

1인당 시멘트 
소비(kg) 305KG(1977년 기준) 284KG (2016년 기준)

누적경제성장률 36년간 417% 경제성장률 기록
(1980년~2015년)

33년간 414% 경제성장률 전망
(2019년~2050년)

1인당 시멘트 
소비량 증가추세

최대 4.4배 기록
(305kg → 1,344kg)

최소 3배 이상 전망
(284kg→1,000kg이상) 

누적시멘트
소비량

약 14억7천만톤/연평균 41백만톤
(1980년~2015년)

7억톤 내외/연평균 22백만톤
(2019년~2050년)

※ 남북한 인구비율(2.09: 1)을 고려하였을 때 73조원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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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시멘트수요 전망

 ㅇ 북한은 통일시나리오 1~2 단계에 접어들시 연평균 약 2,200만톤의 수요 발생

   - <표-23> 위와 같이 통일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의 1인당 시멘트 소

비량이 남한과 동일한 패턴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남한의 1인당 시멘트

소비 패턴(1977년~2008년)을 북한의 인구전망치에 대입한 결과 연간 2,173

만톤의 시멘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23. 남한의 1인당 시멘트소비량 추세에 따른 북한의 수요전망>

통일 단계 연도
1인당 시멘트 
소비량(kg)

인구추계(만명)
시멘트소비량

(만톤)

1단계 

통일준비시기

2019 305 2,525 771 
2020 399 2,537 1,013 
2021 422 2,548 1,074 
2022 346 2,560 884 
2023 321 2,571 826 
2024 364 2,582 939 
2025 442 2,592 1,146 
2026 458 2,601 1,191 
2027 465 2,610 1,214 

2028 495 2,618 1,295 

2단계
통일과정

시기

2029 547 2,632 1,439 
2030 623 2,626 1,637 
2031 665 2,638 1,753 
2032 791 2,643 2,090 
2033 1,021 2,647 2,701 
2034 1,067 2,650 2,826 
2035 1,056 2,652 2,801 
2036 1,180 2,653 3,130 
2037 1,253 2,654 3,325 
2038 1,318 2,653 3,498 
2039 1,344 2,653 3,565 
2040 964 2,650 2,554 
2041 959 2,651 2,544 
2042 1,021 2,647 2,703 
2043 1,057 2,645 2,795 
2044 1,140 2,642 3,010 
2045 1,217 2,639 3,212 
2046 1,143 2,635 3,011 
2047 961 2,632 2,528 
2048 999 2,628 2,626 
2049 1,043 2,625 2,739 

2050 1,032 2,617 2,702 

연평균 826 2,620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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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일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시멘트 수요 편차가 크게 발생됨

   - 통일연구원에서 제시한 기본시나리오 외 4개의 국제시나리오가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누적 경제성장률의 편차가 33%~242%까지 발생함 

    

국제 시나리오 

·1. 국제시나리오 : 6자회담국

·2. 국제시나리오 : 6자회담국, 국제기구지원

·3-1. 국제시나리오 : 6자회담국, 국제기구지원, 6자회담국 자유무역 

·3-1. 국제시나리오 : 6자회담국, 국제기구지원, G20 자유무역

   - 국제시나리오는 주변국들의 경제지원도 뒷받침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남한의 

지원만 받는 기본시나리오보다 더 빠른 북한경제발전을 이룰수 있을것이며 

시멘트수요도 기본시나리오보다 더욱 증가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표-24. 남북한 경제지표에 따른 수요전망>

단 계 기 간
기본

시나리오
1.국제

시나리오
2.국제

시나리오
3-1.국제
시나리오

3-2.국제
시나리오

1단계 

통일준비시기
초기 
10년 94% 94% 94% 94% 94%

2단계

통일과정

시기

분단해소
단계

2029
2030 115% 126% 126% 126% 126%

체체통합
단계

2031~
2040 250% 293% 293% 293% 293%

국가완성
단계

2041~
2050 414% 447% 447% 619% 656%

출처 : 한반의 통일의 효과 통일연구원 2014.3.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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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통일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수요 발생 분야 변함이 없을것으로 예상

   - 남한의 1970~1980년대 경제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이 2018년 남한의 수준

까지 오르기 위해서 <표-25>의 토목분야, 건축분야, 산업설비에 있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로 인한 시멘트수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것

으로 예상됨

<표-25. 북한경제개발에 따른 시멘트수요 발생 분야>

  

기 간 토목분야 건축분야 산업설비

세부항목

일반도로,고속도로

도로교량,철도교량

댐,간척,항만,공항

도로터널,철도터널

일반철도,고속철도

지하철,하천, 운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용 겸용건물,
주택상가, 백화점 및 쇼핑센타

사무용 빌딩, 관공서건물

호텔․숙박시설, 학교, 병원 등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하․폐 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산업 플랜트 등

ㅇ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시멘트 수요증가 효과 발생

   - 통일단계에 접어 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며 다양한 위락시설 및 관광특구개발로 인해   

시멘트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것으로 전망됨

<통일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출처 :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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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에 따른 국내 시멘트산업의 대응 방안

1) 북한으로의 시멘트 산업 진출 

 ㅇ 항만 및 철도연계시설의 확충 필요

   - 내륙사는 통일후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수송을 통하여 시멘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사는 원산, 함흥, 청진 나진항을 통한 항만

수송이 가능함

   - 북한의 시멘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륙사 및 연안사의 북한지역으로의 

시멘트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대비하여 시멘트전용부두, 유통기지, 철도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시설보수가 필요

<통일단계의 업계 대북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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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 주요거점에 시멘트 저장 및 출하 시설 확충 고려

   - 북한은 시멘트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저장 및 출하시설도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으로의 이송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요현장으로의 원활한 이

송을 위하여 시멘트 저장 및 출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주요철도역의 

유통기지 확보는 필수적임 

   - 북한의 철도인프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남한의 시멘트 및 클링커가 남북한의 

철도 연계사업에서 원활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관련기관

(국토부, 철도공사 등)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 

<통일단계의 유통기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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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시멘트의 북한수출에 대한 대응 

 ㅇ 중국의 시멘트수요 하락에 따른 대북수출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2018년~2020년 사이에 중국의 시멘트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동북지역 및 화북지역 중국시멘트

업체의 북한수출에 대한 업계의 대비가 필요

   - 기존에 진출한 나진선봉, 신의주 특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자원채굴

권을 획득한 중국의 국영기업 및 투자자들의 영향이 중국 시멘트 기업의 

북한 진출에 크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중 정부의 친밀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시멘트산업에 있어 중국기업에 대한 독적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음

   - 북한이 중국의 시멘트 소비기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시장을 중국보다 먼저 선점해야 하며 유통기지, 시멘트

항만부두 사용 등 수출입 전과정에서 국내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됨

<2017년 동북 및 화북지역 중국시멘트 생산량>

    참조 : “Digtal Cement” 중국시멘트협회 통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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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ㅇ 통일단계는 국내시멘트산업의 제2의 도약기가 될 전망

   - 한국은 높은 주택보급율과 SOC확충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시멘트수요는 

정체 및 하락 추세이며 특별한 모멘템이 없는 경우 국내업체들의 과잉

경쟁은 지속될 전망

   - 통일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남한의 기초건축자재

산업 (시멘트, 철강 등)과 건설산업(철도, 항만, 도로 등)의 지원요청 및 교류

확대가 필연적으로 발생됨

   - 정부에서는 19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나아갈수 

있게 산업기반의 발판을 마련해왔던 시멘트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앞에서 밑거름이 될수 있는 산업으로 다시금 

재도약할수 있도록 현재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후설비들이 북한의 산

업재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해야함 

   - 또한 빠른시일내에 북한에 대한 시멘트산업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이 실행

될수 있도록 산업이 나아가야할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정책지원 등에 대해서 

업계와 함께 심도있게 협의해야 할 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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